
너와 내가 마주쳐, 사회대의 심장이 

Bounce! 

정책간담회 



기업화된 대학의 경쟁력 

 

Q. 구조조정하면 진짜로 취업이 잘 돼? 

Q. 사전트는 15억, 조교비는 6개월째 체납!? 

시대인식 
 :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학비에 대한 부담, 생활의 어려움 

 

  Q. 국가 장학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Q. 등록금은 왜 올라갔을까? 

시대인식 
 :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국정원 시국선언과 대학 

 

Q1. 의견수렴, 어떻게 해야 할까? 

Q2. 국정원 대선개입,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까? 

시대인식 
 :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시대인식 
 : 사회 속의 개인 



대학서 ‘자본론’ 가르치던 강사, 국정원에 신고당해.. 

시대인식 
 : 사회적인 의식 지형 



사회대 학생사회 
 : 안전하지도, 안정되지도 않은 우리의 삶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에 썼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삶의 좌표를 잃은 채 부유하지만, 꿈을 
찾겠다는 이야기는 배부르고 허황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학교는 더욱 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라고 부추긴다. 
 
취업이라는 높은 장벽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분노는 쉽게 잊혀진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타 단대생들은 사회대가 다른 단대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
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사회대 학생사회 
 : 모두가 고민하지만 조용한 광장 

상식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내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었다. 

 

학생사회 의사결정구조가 붕괴하면서 학생회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
성이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결국 입장이 없는 사회대 학생회는 결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힘 있는 실천을 
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서로의 생각을 수치화된 통계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학우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은 학업, 진로, 연애, 민주주의 등 
매우 다양하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삶을 바꾸려는 학생회라면 
밝은 곳만 비추는 복지에 갇히지 않는 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
해야 한다. 
 
사회대 학생회는 복지를 전담하는 열 두 번째 반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
니라, 열 한 개의 과/반이 서로 주체로서 소통하고 결집되는 공간이 되어
야 한다. 

사회대 학생사회 
 : 제한되고 약해지는 학생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치의 경험으로, 
 
 

사회대의 심장이 Bounce! 

대안 /  정책 



보다 살아있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사회대의 심장이 
Bounce! 

운치 

교개협 

리모델링 

정책 

예고제 

보다 살아있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사회대의 심장이 Bounce! 

교개협 실사단 

사회대 학생회가 하나의 토론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장들이 반에서 토론
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는 생각 

 



학생자치 

붕붕스탑! 

키워드 

학술제 

해오름제가  

Bounce 

함께 열어주세요 보다 업그레이드된 사회대! 

함께 열어주세요 보다 업그레이드된 사회대 

업그레이드된 사회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  

노동 모니터링 그룹 

정열 기자단 



2014년,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마법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14년,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마법,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커리큘럼 

개선/개편  

위원회 

사심가득 

지식센터 

거꾸로 읽는 

잡지 

반성폭력 내규 

리모델링 

쓰레기가 

시간이  

되는 마법 

교개협, 

선거부터 만났습니다 

아시아 연구소 유휴공간, 
세미나실로 개편하겠습니다. 



[각론] 교육 / 노동 / 페미니즘 
 



[입장] 시흥캠퍼스 
 

[입장] 34살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입장] 한 엄마 대학원생의 전화 



감사합니다! 


